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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신광호 위임목사 주일 낮 (성찬식) 예배 설교

  1.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왜 헤어지게 되었
을까요? 그것은 소와 사자가 했던 최선의 노력이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2.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두다 사랑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이렇게 상처
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 이기적이고 자기중
심적인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누는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는 준만큼 받아야 직성이 풀리지 준 만큼 받
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나올 수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
수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여진 Love letter입니다.
  요 3:16 다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처럼 사랑하
사’는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사랑”입니다.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4.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습
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산하고 보상을 기대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에 제
외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 없
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crede, ut intelligas "나는 믿
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5.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
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두가지
  첫째,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 더 이상 마귀의 
손에 잡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망하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습니
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 때문에 더 잘될 것입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둘째,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생-’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되
는 것이라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히 주
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생
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6.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
다. 첫 번째 말씀은 듣는 말씀이다. 그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
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입니
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
두시고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
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
를 받으면서 우리의 오감(五感)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되
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유명 미식축구선수 ‘팀 티보’

 2022/6/26 요절 말씀 ㉕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처럼 사랑하사
(요 3:14-17)


